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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이 무의미해진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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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체계는 국경을 모릅니다. 세계의 한구석에서 생기는 사건이 순식간에 전 세계로 알려지게 됩니다. 저는 로스 안젤레스의 근교에 살고 있지만 로스 인젤리스에서 거행되는 스포츠 소식이나 점수를 한국 신문이나 인터넷으러 즉시 알수 가 있습니다.정보가 온라인으러 국경을 넘는다고 세금도 비자도 필요가 없습니다. 빨라진 통신으로 인하여 전 세계가 한 동네가 되었다는 사실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Made in “라는 표시가 별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사실을 새롭게 느낍니다.


저는 대학에서 가르치는 한 교재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흥미있게 읽었습니다. 로스 안젤레스에 소재한 식당에서 소고기 스테이크를 사 먹게 되면 그 재료가 다음과 같이 전달이 된다고 했습니다. 조미료는 말레시아와 인도와 중국에서 생산되어 미국으로 옵니다. 포도주는 프랑스에서 가져 왔고 식초는 스페인에서 가져 왔습니다.  기타의 약초는 터키와 호주에서 왔으며 소형 양파는 카나다, 소고기와 레몬과 양파는 미국에서 조달되었습니다.  이런 재료들이 지나온 거리를 다 합치면 66,584마일의 거리인데 이는 지구를 두빠퀴 반을 돈 거리라고 합니다. 


기아 소랜토를 조립하는 과정에서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CD 풀레이어는 일본 회사인 마쯔시다의 제품이라고 합니다. CD를 읽는 광학독해장비는 중국에서 제작하여 태국으로 수송합니다. 태국에서 마쯔시다사는 기계부분과 전자부분의 부품을 첨가해서 맥시코로 보내져서 CD의 최종조립을 하게 됩니다. 조립된 CD 풀레이어는 미국의 항구로 보내져서  다음으로 한국으로 수송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기아 자동차는 이를 자동차 조립과 함께 장착을 해서 소렌토를 생상합니다. 완성된 자동차는 외국으로 수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다면 기아가 한국 지동차이라고 하기가 거북스러워지는 생각이 듭니다.


씨아틀에 있는 메이저리그 야구팀은 미국 팀입니까 일본 팀입니까? 하고 질문을 받으신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싸이틀 매리너라는 야구팀은 민텐도 께임을 제작 판매하여 큰 돈을 번  야마우찌 히로시 라는 사업가가 인수를 한 팀입니다. 물론 그 팀에는 미국야구계에서 수퍼스타로 인정 받은 선수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단주가 일본인라라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씨아틀의 야구팬들은 구단주가 일본이이면 어떠냐고 반문합니다. 야구팀이 씨아틀에 소재하는 한 그 팀은 자기들의 팀이라고  적극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직업 농구  NBA는 이제 세계인구가 즐기는 스포츠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치러지는 경기는 전세계에 방영이 되는데 휴스톤 로켓이라는 팀에
장신 센터 야오밍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경기할 때에는 중국에서만 3억명이 시청했다고 합니다. 3억명은 미국 전체 인구와 비등한 숫자입니다.그렇다면 중국에다 방영권을 판 권리금은 대단한 액수가 될 것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직업야구팀인 애나하임 엔젤스팀은 구단주가 모레노 라는 맥시코인입니다. 비록 구단주가 맥시코인이지만 2005년 시즌에 기록적인 야구팬들이 구장에 몰려왔습니다.


컴퓨터는 한국에서 제작되었든지 일본에서 제작되었든지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미국의 인텔이나 AMD제를 사용합니다. 마우스는 아마도 중국제일 것이고 키보드는 말레시아에서 제작되었을 것입니다. 정말로 한국에서 만든 부품은 얼나나 될까요?  별로 많지 않을 것입니다. 컴퓨터도 “Made in Korea” 라는 표시도 별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말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는 복스바겐 입니다. 서류를 자세히 보았더니  멕시코에서 조립을 한 후에  휴스톤으로 운반했다고 기록되어있었습니다.



세계화 사대에서 국수주의는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WTO의 관리하에서 관세를 없애는 방향으로 추세는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자유무역지대로 되어갈 날이 닥아오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Ebay나 아마존 닷컴 같은 온라인 회사들은 국경을 인식하지 않고 전 세계를 시장으로 삼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사업을 하시거나 기존 사업을 확장하려는 동포들은 

시선을 좁은 지역에 국한 하지말고 세계로 향하는 마음자세를 필요로 할 것입니다.  끝

